
 

 

 

 

SK 바이오랜드 마스크 시트, 유럽 친환경 인증(OEKO-TEX) 1등급 획득 

 

 바이오셀룰로스 시트 중 세계 최초로 외코텍스 인증 획득∙∙∙ 영유아에도 안전한 1등급 

 기능성과 안전성 갖춘 프리미엄 소재∙∙∙ 글로벌 공략 가속화 및 의료소재 시장 진출 모색  

 

국내 천연물 원료 업계 1위 SK 바이오랜드가 만든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시트가 세계적 친환경 

섬유인증 외코텍스(STANDARD 100 by OEKO-TEX®) 인증을 받았다.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시트가 

외코텍스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 

 

SK 바이오랜드가 획득한 외코텍스 인증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선별한 국제 친환경 섬

유 인증이다. 1992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연구소에서 테스트 및 인증 시스템을 고안해낸 데에서 유

래했다.  

 

유럽의 국제 친환경 섬유∙가죽 연구기관 테스텍스(TESTEX)가 원료, 중간제품, 최종제품, 부속재료를 

대상으로 유럽 환경기준에 맞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. 인증 등급은 클래스 1부

터 클래스 4로 나뉜다. SK 바이오랜드의 마스크팩 시트는 1등급을 받았다. 1등급은 3세 미만 영유아

용 속옷 등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제품을 뜻한다.  

 

이번 인증으로 SK바이오랜드는 바이오셀룰로스 시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

다. 2011년 세계 최초로 미생물 발효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시트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SK 바이

오랜드는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으며, 올해 6월 중국에 연산 5000만장 규

모의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생산시설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.  

 

SK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“SK 바이오랜드의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시트는 기존 1, 2세대 소재보다 

보도자료(2018.11.02) 

(문의 : 전략기획팀 이선 대리 041-550-7742) 



 

밀착력, 피부전달력이 우수하고 피부 자극이 적고 쿨링효과 등 기능성이 뛰어난 소재”라며 “안전성

까지 인정받은 프리미엄 마스크팩 소재라는 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한편, 화상 

치료용 등 의료소재 분야 등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[끝] 

 

 

 

SK 바이오랜드 직원이 미생물로 만든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 시트 원단을 살펴보고 있다. 


